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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family values and expectations for social support on marriage

intention among male and female college students. This study involved 427 male and female college students attending colleges

located in Seoul.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college students in this study tended to have relatively traditional family

values in sub-scales including value of children, value of marriage and gender role attitude. Moreover, college students were

found to have relatively high expectations toward social support and marriage intention. Second, male students had a higher

traditional tendency for all sub-scales of family values including value of children, value of marriage and gender role attitude

compared to female students. In addition, they tended to have higher expectations on social support and marriage intention

than female students. Third, a greater intention to marry was seen in male students having more traditional values of children

and a higher expectation toward future income. The value of children was found to be the most influential factor on marriage

intention of male students in the present study. On the contrary, marriage intention was higher in female students the older

they were, the greater the expectation of informal support, the lower the expectation of future income, and the more the tradi-

tional attitudes toward marriage. Informal support was found to be the most influential factor on marriage intention of female

students in the present study.

--------------------------------------------------------------------------------------------------------
▲주제어(Key words) : 가족가치관(Family Values), 사회적 지지 기대 (Expectation toward Social Support), 결혼의향

(Marriage Intention), 남녀 대학생(male and female college students)

Ⅰ. 서론

최근 한국사회는 젊은 세대들을 중심으로 결혼을 미루

거나 독신을 지향하는 경향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혼인건수의 감소를 통해서도 구체적으로 확

인해 볼 수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혼인·이혼 통

계’를 살펴보면, 지난해 혼인은 30만 2800여건으로 2003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Statistics Korea, 2015). 인

구 1000명당 혼인 건수를 나타내는 조(粗)혼인율은 5.9건

으로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러한

현상은 결혼적령기에 해당하는 성인들뿐만 아니라 청년세

대들의 결혼결정에도 영향을 미치며 결혼률 저하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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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변동이 지속될 것으로 예측된다. 최근 청년들 사이

에서는 스스로를 3포 세대(데이트, 결혼, 출산)로 일컫기도

하여 결혼에 대한 청년들의 부정적 인식을 알 수 있다. 결

혼율의 저하로 인해 결혼시장의 위축에 따른 사회경제적

파급 또한 우려된다. 따라서 결혼적령기 성인뿐만 아니라

결혼에 대한 준비가 필요한 대학생들의 결혼기피의 구체적

인 원인을 파악하여 사회적 파장에 대한 진단이 필요한 시

점이다.

더욱이 성인 초기에 해당하는 대학생들은 사회진출에

대한 준비를 기반으로 결혼에 대한 준비가 매우 주요한

과업이다. 성인초기 특성에 경제적 독립과 결혼이 준비되

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시기가 늦어지거나 불편이 없으

면 결혼은 꼭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식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J. W. Lee, 2006). 이러한 의식의 변화는 다양한 사

회적 문제를 야기하게 되며 가장 심각한 사회 문제로 저

출산 현상을 들 수 있다. 현재의 저출산은 결혼과 가족,

자녀관 등에 대한 가족주의 가치관의 변화를 비롯해, 노

동시장의 변화 등 다양한 사회적 변화의 결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 해결 방안 또한 쉽지 않다(H. Y. Kim & B.

Y. Sun, 2011).

따라서 성인기 초기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그들의 결혼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지속적 연구는 결혼

과 출산력을 높이는데 필요한 가족정책 개발에 유용한 자

료로 활용이다.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남녀 간의 결혼과

관련해 사회 환경에 다르게 적응해 왔음에 주목한 결혼의

향에 차이를 둔 다양한 연구들을 시도해 왔는데 S. K.

Kim(2003)의 미혼남녀의 결혼에 대한 생각을 조사한 결

과에 따르면 29.1%가 결혼은 필수가 아닌 선택이라고 대

답하였으며 특히 여성이 남성보다 2배 이상의 결혼에 대

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KIHASA(2005)의 연구에서도 미혼남녀의 결혼에 대한 태

도는 남성의 경우 결혼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는 71.4%였

으나 여성의 경우는 49.2%로 나타났다. 대학생을 대상으

로 한 M. A. Kim and Y. S. Song(2012)의 연구에서도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긍정적 결혼가치관을 나타냈으

며, Y. M. Na and M. K. Kim(2012)의 연구결과 또한

결혼에 대하여 긍정적인 가치관을 남학생이 31.4%, 여학

생이 19.4%로 나타내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서 결혼에

대하여 더욱 긍정적인 가치관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이는 남성에 비해 여성이 결혼에 대해 상대적으로 부

정적인 태도를 지니는 것과 결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여성에게 더 많이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결혼의향과의 관련 요인으로 사회적 지지의 관련

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 지지란 1970년대 중반

예방심리학이 대두되면서 높아지기 시작하여 가족, 친구,

이웃, 기타 사람들에 의해 제공된 여러 형태의 도움과 원

조를 의미하는데 널리 이용되어 왔다(M. S. Kim, 1998).

사회적 지지는 개인이 형성하고 있는 사회적 관계로부터

받는 긍정적인 자원으로 자신이 속한 환경에 적응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방향을 제시해 주는 역할을 하며, 인간의

정서적 적응과 생활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

로 볼 수 있다(Sarason et.al, 1983). 사회적 지지는 사회

적 망, 사회적 지지망, 사회적 지지체계와 같은 여러 용어

로 사용되고 있으며, 개념․유형과 사회적지지 정도를 측

정하는 척도는 학자들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사회적 지지는 크게 공식적 지원과 비공식적

지원으로 구분되는데 전자는 정부 혹은 지역사회의 실제

적 지원 및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사회적 지지를, 후자는

외부인으로 부터 지지받고 있다고 인식되는 지각된 사회

적 지지를 의미한다(E. J. Lee, 2007; D. H. Jang, & K.

E. Lee, 2010).

이와 같은 사회적 지지의 의미와 역할에 비추어 볼 때

대학생들이 미래 결혼생활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도와 줄 수 있는 가족내적, 외적 지지체계의 유용성을 인

식하고 있는가의 여부는 결혼을 결정하는 주요 동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사회적 지지와 결혼의향과의 관

련성에 주목한 연구는 결혼정책에 개발이나 실천적 개입

에도 매우 의미 있는 연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의 선행연구들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사회적 지지

수준과 이성관계의 경험을 분석하거나(J. Y. Kim, 2001)

또는 성별에 따른 대학생활 적응에 사회적 지지의 매개

효과를 탐구한 연구(S. R. Kim, 2003)등 제한적으로 접근

하고 있을 뿐 미혼 대학생들이 지각한 다양한 형태의 사

회적 지지와 결혼의향과의 직접적 관련성에 접근한 연구

는 거의 다루지 못하였다. 현대가족은 가족 및 결혼생활

의 문제와 일․가정 양립의 과제를 가족자체에서 해결하

기에 가족 돌봄의 기능이 크게 변하고 있어 가족 돌봄을

위한 외부의 전문가 집단이나 전문기관의 개입의 필요성

이 더욱 강조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결혼을 생각하

고 결정해야 하는 젊은 세대들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

기대는 결혼의향과 관계가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결혼과 가족에 관한 가치관, 사회

적 지지가 결혼의향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남녀 간

에 다르게 반영되고 있을 것으로 예측하여 성별간의 결혼

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요인들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결혼할 것인가의 여부는 결혼 적령기에 접어들어

갑자기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성인기 초기부터의 사

회적 경험과 개인적 인식에 의해 형성된 가치관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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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라고 본다. 따라서 성인인기 초기의 주요발달 과업인

결혼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할 대학생을 대상으로 향후 이

들의 결혼 의향과 관련 요인들을 규명해 봄으로써 보다

적극적인 저출산 대책의 기초 자료를 도출해 보고자 한

다. 본 연구는 향후 효과적인 결혼정책 및 저출산 정책의

방향과 내용들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에서 언급된 연구의 필요성에 근거

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대학생의 가족가치관, 사회적 지지의 기대

의 전반적 경향 및 이러한 경향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대학생의 결혼의향에 가족 가치관, 사회적

지지에 대한 기대는 영향을 미치는가?

Ⅱ. 선행연구 고찰

1. 가족가치관에 관한 선행연구 고찰

가치관 이란 일반적으로 인간의 삶속에서 옮고 그름 또

는 좋고 나쁨의 가치를 부여하는 기준이 된다. 따라서 가

족 가치관이란 가족에 대한 가치를 부여하는 관점이나 기

준이라고 정의하기도 한다(M. J. Chin., H. E., Chung,

2010). 가족 가치관은 가족 중심적 집합주의의 규범적 원

리로 이해된다. 이러한 특성을 토대로 가족 가치관은 학자

들에 따라 다양한 측면의 하위 영역으로 구분하여 접근하

고 있다. S. W. OK(1984)은 가족을 형성하기 전과 후로

나누어 배우자 선택과 결혼관, 가족관계에 대한 가치관으

로 분석하였고, K. S. Kim(1998)은 결혼관, 성역할관, 자녀

관, 부양 및 효도관, 가족주의 가치관으로 구분하였다.

이와 같이 가족 가치관은 다양한 하위 개념을 포함하고

있고, 어떤 방식으로 질문하고 측정하느냐에 따라 서로

다른 경향성을 발견해 낼 수 있다. 본 연구에서의 가족가

치관은 결혼관, 성역할 태도 및 자녀관을 포괄적으로 포

함하여 정의하고자 한다. 한편, K. S. Eun(2005)은 우리나

라는 비교 문화적 측면에서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가치의

지니는 경향이 높기 때문에 가족가치관에 대한 평가가 단

편적인 질문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 결과 결혼의식이

약화되었다고 보고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즉, 가족가치관은 결혼여부나 연령대, 경제능력 등 다양한

인구학적 배경에 따라 근대성과 전통성이 공통된 형태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가족가치관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

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다.

2. 사회적 지지

사회적 지지의 대표적 정의들을 살펴보면, S. Cohen

and H. Hoberman(1983)은 사회적 지지를 대인관계의 수

준에서 개인이 지각한 모든 긍정적 자원으로 정의하였다.

R. S. Weiss(1993)는 사회적 지지를 애착, 사회적 통합, 가

치의식의 재확신, 신뢰할 만한 관계형성, 지도와 양육의 기

회 등의 특성으로 분류하였다. J. S. House(1981)는 사회

적 지지를 정서적지지(신뢰, 애정, 감정이입, 친밀감, 평가

적지지, 수용, 긍정적 환류, 긍정적 자기평가), 정보적지지

(사람들이 스스로 돕는 것을 돕기 위한 것, 그들이 사회적

서비스를 활용하도록 돕는 것), 도구적지지(실제적 도움의

교환, 욕구 총족의 효과를 가지는 실제적 도움)로 정의하

였다. 국내 연구에서 나타난 정의를 보면, Y. S. Kim and

J. M. Kim(2001)의 연구에서는 인간이 사회적 욕구를 충

족시키고자 타인과 상호작용하는 가운데 그를 통해 얻게

되는 자원이 사회적 지지이며 실제적인 사회적 지지 뿐만

아니라, 사회적 유대, 유의미한 사회적 접촉, 사회적 조직

망, 사회 심리적 자산, 지지체제, 관계 제공 등의 여러 형

태로 쓰이고 있다고 정의하였다. 사회적 지지 척도개발을

위한 연구에서 J. Park(1985)은 사회적 지지자원의 개념을

사회적 지지망, 지지형태, 지지욕구로 이루어진 개념차원으

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실제 상황에서 제공받는 지지정도

와 사회망의 구성원을 통해 제공받을 수 있다고 인식하는

정도 및 지지욕구의 충족정도를 반영해주는 자신의 사회관

계에서의 유대감, 자신감, 신뢰감에 대한 인식 정도 등의

요소들을 포함시켰다. 한편 사회적 지지 자원을 공식적

(formal) 혹은 비공식적(informal) 개념으로써 나눌 수 있

는데 비공식적 체계에서의 사회적 지지 자원은 친척, 친구,

이웃, 종교적 단체 등의 사람들로부터 사회적 지지를 받는

것을 의미하고 공식적 체계에서의 사회적지지 자원은 사회

사업가, 의사, 물리치료사 등의 전문가들로부터 도움을 받

는 것을 의미한다(C. J. Dunst, C. M. Trivette, & A. G.

Deal, 1988). 사회적 지지 자원을 또한 수혜적(received

social support)으로 받는 지지 자원과 누군가로부터 사랑,

동감을 받고 있고 있다는 인식적(perceived) 지지 자원으

로 나눈다. 한 개인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

다는 인지적 지지는 심리학적 안정에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다.

이처럼 사회적 지지의 영역은 다양하게 세분화되고 있

는데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 자원을 제공해주는 주체

에 따라 비공식적인 사회적 지지 자원과 공식적인 사회적

지지 자원으로 구분한 C. J. Dunst, C. M. Trivette, &

A. G. Deal(1988)의 연구를 바탕으로 비공식적인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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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 자원으로는 가족, 친구 및 이웃으로부터 제공되는

도움의 정도에 대한 기대로 파악하였으며 공식적인 사회

적 지지 자원으로는 사회복지사나, 상담 등의 전문가들로

부터 도움 및 지역사회 복지서비스의 도움의 정도에 대한

기대로 측정하고자 한다.

3. 결혼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들

1) 결혼의향의 개념

L. Ajzen(1991)는 의향과 행동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으

며, 의향이 강할수록 실제 행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고 설명하였다. 결혼은 서로 다른 성을 가진 두 사람의

성인이 정서적·법적으로 연합하여 동거하는 관계를 의미

한다. 또한 결혼은 성인남녀가 합의하에 가정을 이루며

인간의 생활양식 중에서 가장 기본적 행동양식이며 고전

적 제도이지만 결혼에 대한 태도나 인식은 시대에 따라

변해가는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속성을 갖는 결혼과 관

련한 결혼의향은 결혼에 대한 선택의 의미나 결혼에 대한

가능성의 의미로 접근해 볼 수 있다. P. J. Stein(1981)의

연구에 따르면, 결혼의향의 의미는 처음에는 자발적으로

결혼을 선택할 수 있는 입장에서 결혼을 하고 싶은지 그

렇지 않은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었다면, 시간이 지나고

더 이상 결혼을 선택할 수 없는 상황에서 결혼에 대한 가

능성이 없다고 판단하면서 비자발적으로 결혼을 포기하게

되는 경우라고 보았다. 따라서 결혼의향이란 일정 연령까

지 선택의 의미로 해석 가능하며 또 다른 연령대에서는

결혼의향이 결혼의 가능성이 계속되는 것을 의미한다.

E. Y. Hong(2011)은 결혼의향을 두 가지 의미로 접근

하여 첫째는 결혼을 원하는지, 원하지 않는지를 직접적으

로 설명하는 결혼에 관한 선택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고,

두 번째는 결혼에 대한 생애적인 자의적 가능성에 대한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와 같은 개념적 접근

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의 결혼의향은 생애동안 결혼에 대

한 자의적 가능성의 정도를 묻는 의미로 정의하여 살펴보

겠다.

2) 결혼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들

(1) 가족가치관과 결혼의향

전통적 결혼유인의 약화 및 결혼제도에 대한 사회적 규

범이 약화되면서 결혼을 기피하거나 또는 결혼보다는 동

거를 선택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난다. 결혼의향의 경향은

사회변화의 영향을 받는다. 전통사회에서의 결혼은 가족

과 공동체의 중요한 의무로 간주되며 개인의 의향보다는

가족의 안정을 우선시하여, 남성에게는 가족공동체의 계

승 발전을 위해 결혼은 필수적이었고 여성에게는 가족공

동체를 존속시켜 나가기 위한 자녀출산의 의무가 주어졌

다(J. S. Choi, 1983). 한편 신고전주의 경제학자인 G. S.

Becker( 1973)는 ‘결혼의 이론’에 경제학적 분석을 적용하

여 설명하였으며 ‘초혼연령이 늦어지는 것은 결혼으로 인

한 효용이 감소하고 비용은 증가하기 때문인 것’으로 즉

기대소득이 증가하면 남성의 경우 결혼으로 인한 이득 또

한 커지지만, 여성은 결혼할 경우 포기해야 할 소득이 커

지게 되므로 결혼을 미루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베커

의 명제를 우리 사회에 적용해 보면 한국사회의 결혼기피

현상은 결혼으로 인한 효용가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결혼비용은 상승한 결과로 볼 수 있다. 특히 산업화와 함

께 특히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과 함께 기혼 여성의 일․

가정 양립의 부담과 함께 대체로 여성들이 남성에 비해

결혼에 대하여 부정적 인식을 갖는 경향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S. Son, & J. Lee, 2014; J. H. Park, 2005; J. H.

Park, 2015b; R. C. Barnett, & C. Rivers; G. S. Becker,

1976; A. R. Hochschild, 1997; R. Pahl, 1984). G. S.

Becker(1976)에 따르면 여성들의 교육수준의 향상과 경제

적 지위의 향상은 그들 결혼에 대한 선택권을 갖게 하며

여성들은 직업과 결혼을 성공적으로 연결시킬 수 없다고

느끼면 기꺼이 결혼을 선택하지 않고 커리어를 선택한다

고 하였다. 그러나 최근 들어 남녀 모두에 있어서 기타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는 개인들이 많아지면서

독신을 다양한 형태의 생활방식의 하나로 여기고 선택하

려는 경향도 함께 많아지는 추세이다.

이러한 변화를 보다 구체적으로 가족가치관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M. J. Chin and H. E. Chung(2010)은 결혼이

개인적 선택 영역으로 전환될수록 가치관이 행동이 미치는

영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가족에 대한 사회적 규범이

약화되면 가족가치관은 결혼의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

이 된다고 설명하였다. S. Sassler and R. Schoen(1999)도

결혼의 필요성과 가치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 보다 결혼할 의향이 높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결혼

을 바람직하고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영속성에 대

해 신뢰하는 사람일수록 결혼을 덜 스트레스적인 사건으로

지각하였으며 결혼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 여성일수

록 결혼전이가 수월하게 이뤄지고 초혼연령이 빠른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S. S. Lee, 2010). 신고전주의 경

제학적 분석은 자녀양육의 비용에 따른 자녀가치관 약화도

결혼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강조하였다(D. M. Blau

& D. K. Robins, 1976; S. Helburn & C. W. Hoers,

1996; D. Maume, 1991). M. J. Chin and H. E.

Chung(2010)은 최근 지난 5년 사이 남녀 모두 결혼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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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에 대해 동조할수록 결혼 희망연령이 빨랐으며, 여성은

혼전동거에 대해 수용적일수록 결혼희망연령이 높다고 주

장하였다. 또한 결혼 및 자녀의 필요성과 같은 당위적 규

범이 결혼의향에 미치는 영향은 최근으로 올수록 약화된

반면, 자녀의 정서적 가치가 미치는 영향은 최근으로 올수

록 강화되었다.

S. Park, et al.(2005)은 최근 남녀 결혼시기의 연장을

한국사회에 있어 결혼이 갖는 계층적 특성과 성역할분리

규범 및 경제조정의 우발적 결합의 결과로 봄으로써 결혼

의 지연에는 가치관과 경제 및 시장상황 등이 다층적으로

연계되어 있다고 보았다. 특히 미래의 배우자가 될 수 있

는 미혼 남성들의 시장력이 약화되면서, 여성들이 결혼을

통해 대리적 지위를 획득할 수 있는 기회가 크게 제약되

고, 그 결과 여성들 스스로 경제활동 참여의 동기가 증가

하여 결혼에 대한 규범적 태도가 약화되고 있다고 주장하

였다. 또한 S. S. Lee, et al.(2005)은 결혼필요성의 가치관

이 약하거나 전통적 성별 분업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지니는 경우 결혼시기를 늦추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

난 것으로 보고하였다. S. H. Moon(2012)의 연구에서는

결혼가치관, 가족 가치관, 그리고 성평등성이 결혼의향에

유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결혼과 가족

에 대한 가치관이 긍정적일 수록 결혼을 결정하는데 있어

서도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평등의 가치인 부부관

계 가치관의 경우 부부관계의 평등성에 대한 의식이 높을

수록 미혼여성이 결혼을 결정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가족 가치관은 성별에 따라서도 다르게 나타나는

데 가족가치관의 경향이 남성은 긍정적, 전통적, 보수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 반면에 여성은 전통성과 현대성의

양립으로 인한 가치관의 혼재가 나타났다(S. H. Moon,

2012; N. Y. Joo, 2012). 또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결혼

관 연구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진보적이게 나타났다

(A. J. Seo, 1994; M. S. Yang, 1996). 이처럼 성별에 따

라 가족가치관은 다르게 나타나며 일관된 흐름을 나타나

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2) 사회적 지지에 대한 기대와 결혼의향

젊은 세대들이 결혼을 회피하거나 미루게 되는 요인들

중에는 결혼과 가족생활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개인의 힘

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측면도 한 요인이 된다. 우리 사

회처럼 집단주의 문화와 관계지향적인 특성이 강한 우리

나라는 다른 사람과의 원만한 관계와 사회적 지지가 다른

사회보다 더욱 중요시 된다(S. H. Oh, et al., 1999). 특히

사회적 지지가 풍부할수록 결혼생활이 원만하다는 사실과

사회적 지지 중에서도 부부의 친․인척 및 친구로부터 받

는 정서적 지원이 결혼생활의 적응에 중요하게 영향을 끼

치게 된다는 연구(S. J. Koh, 1996)를 볼 때, 예비 결혼세

대들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의 기대 수준은 결혼을 결정

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관련성에

도 불구하고 사회적 지지에 대한 대다수의 연구는 기혼부

부들을 대상으로 한 결혼생활만족도와의 관련성에 초점을

두었는데 즉, Fincham and Bradbury(1990)는 그들의 파

트너로부터 이용할 수 있는 사회적 지지에 대한 배우자의

지각이 그들의 결혼만족도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K. S. Choi, 2006 재인용). D. Y. Jeong(2004)의 연구에

서는 남편과 시어머니의 사회적 지지가 높으면 결혼만족

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E. K. Chang(2001)의 연구에서는

부부의 경우 각 배우자가 자신의 사회적 관계망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사회적 지지는 결혼생활을 저해하는 스트레

스 요인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고,

결혼만족도를 높이는데도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였다. 이와같이 사회적 지지에 대한 기대는 미혼 대학

생들의 결혼의향을 높이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사회적 지지에 대한 기대와 결

혼의향과의 관계를 주목한 연구들은 거의 없다.

일부 진행된 연구들은 주로 사회적 지지와 결혼생활만족

도의 관계에 주목한 연구들로 부모의 경제적 지원 정도와

결혼의향과의 관련성에 초점을 두고 살펴보았다(S. Y. Im

& J. H. Park, 2014; S-K. Koh & S. Auh, 2013; M. W.

Lee, et al., 2012). F. Goldscheider & G. Goldscheider

(1999)의 연구에 따르면 부모의 경제적 자원은 부모가 자

녀를 독립 시켜줄 자금제공을 충분히 해줄 수 있다고 하

더라도 늦은 나이까지 집에 머물도록 영향을 끼친다고 밝

혔다. S. Y. Im and J. H. Park(2014)의 연구에서는 부모

로 부터의 자원제공에서 경제적 자원이 결혼의향에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사회는 부모로부터

의 경제적 지원 없이는 자녀의 결혼시기가 더욱 늦어지는

결과이다.

현재 우리 사회는 여성들이 사회에 진출하는 비율이 늘

어나면서 남성들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할 필요가 줄었다는

점, 결혼을 통해 여성들이 감수해야 할 출산과 양육, 가사

업무 등에 대한 부담이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 등

을 고려할 때 미혼세대인 대학생을 중심으로 사회적 지지

에 대한 인식 수준과 결혼의향과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3) 기타 관련 요인들

결혼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에 관한 연구들은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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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들로 성별, 연령, 소득,

부모의 결혼상태 등이 논의 되었다.

① 성별

결혼률 감소 또는 기피와 관련된 원인으로 성차에 기반을

둔 연구들이 활발하게 전개되어 왔는데 H. Y. Kim(2011)는

남성에 비해 여성들의 만혼화 경향과 독신비율이 크게 증

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결혼의 효용가치가 갖는 성별적 함

의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S. K. Kim(2003)은 연

구에서는 미혼남녀의 29.1%가 결혼은 필수가 아닌 선택

이라고 대답하였으며 특히 여성이 남성보다 2배 이상 부

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KIHASA

(2005)의 연구에서도 미혼남녀의 결혼에 대한 태도는 남

성의 경우 결혼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는 71.4%였으나 여

성의 경우는 49.2%로 나타나 남성에 비해 여성이 결혼에

대해 상대적으로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들은

결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여성에게 더 많이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D. S. Kim et al.(2007)은 통계청

의 1998년, 2006년 자료를 비교하여 결혼의 필수성 보다

는 선택성을 인정하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으며, 남성보다

여성이 결혼 선택에 대한 허용도가 높다고 보고하였다.

최근의 많은 연구들(S-K. Koh & S. Auh, 2013; J. B.

Kim, 2013; N. Y. Joo, 2012; E. Y. Hong, 2011)에서도

남성이 여성보다 결혼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고 보고하였다. E. Y. Hong(2011)은 이러한 결과를 결혼

의 보상과 비용에 대한 남녀 인식차이로 분석하였는데,

남성은 결혼의 보상을 더 높게 지각하며, 여성은 비용을

더 높게 인식하여 결혼생활의 부정적 측면을 더 크게 지

각하여 결혼의향이 낮은 것으로 밝히고 있다.

② 연령

연령과 성별과의 관련성을 함께 고려한 연구들로 J. S.

Kim(2006)의 연구에서는 결혼의향에 대한 연령의 효과가

남녀가 다르게 나타났는데, 여성의 경우 미혼남성에 비해

나이가 많아질수록 결혼을 선택할 가능성이 줄어들고, 여

성이 상대적으로 남성에 비해 연령과 결혼의향과의 관계

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그 이유는 연령 규범이 남성보

다 여성에게 더 중요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J. H. Seo(2009)의 연구에서도 연령이

증가할수록 여성의 결혼의향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일본의 연구에서는 전국의 20∼44세 여성 3,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성의 생활의식에 관한 의식조사 에서 결

혼 의향 결정 요인을 검토한 釜野(2004)는 연령이 많은

사람일수록 결혼의향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밝혔다.

③ 개인소득

한 개인의 소득 수준은 결혼의 가능성 여부 및 결혼

이후 생활 유지 등 사회경제적 수준을 반영하는 가장 좋

은 변수로서 결혼시기 결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소득이 결혼시기에 미치는 영향 또한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K. S. Eun(1995)에 따르면

배우자 선택에 있어 남성은 취업여부, 여성은 결혼적령기

를 규정하는 기준에 부합되는 나이가 가장 중요한 요인으

로 작용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IMF 등 경제위기 이후 실

업과 향후 경기에 대한 불안은 결혼에서 경제적 능력이

가지는 중요도를 고려하지 않았으며(K. S. Eun, 2005), 최

근 청년층의 비정규직화의 증가 및 경제상황의 악화는 미

래 소득에 대한 기대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고 결

혼의향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山田
(2004)는 일본의 경우 전후 부모세대에서 '중류사회'가 실

현되고 생활수준이 윤택해진 반면 경제 호황기에 자란 아

이가 청년이 되었을 때, 현실 상황에서 젊은 남성의 평균

수입으로는 가족을 부양하고 중류생활을 보내는 것이 어

려워졌기 때문에 경제적 기반을 마련할 때까지 결혼적령

기가 불가피하게 늦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였다. 30대

미혼 남녀의 결혼의향에 대한 경제적 자원을 연구한 S-K,

Koh(2012)의 연구에서도 미혼남녀의 자산의 측면에서 미

혼남성의 경우 집 소유 여부는 결혼의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 부모가 집을 소유한 남성

이 집을 소유하지 않은 남성에 비하여 더욱 높은 결혼의

향을 나타냈으며 이는 결혼결정에서 남성의 경제적 부담

과 부모에 대한 경제적 의존의 연관성을 시사하는 결과로

해석 되었다.

이와 같이 미래소득에 대한 기대는 예비결혼 세대의 결

혼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볼 수 있

다. 최근 청년층의 비정규직화의 증가 및 경제상황의 악화

또한 결혼의향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④ 부모의 결혼상태

한편, 가족 환경적 요인 측면 또한 결혼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는데 즉, 자신이 속해 있는 원가

족 내의 분위기가 안정적인 경우는 결혼에 대해 긍적적

태도를 가지게 하는 반면, 부모의 이혼과 같은 부정적 사

건은 젊은층의 결혼의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다(S. H. Oh, 2006; Y. J. Jeon, 2005). J. H. Cha(2002)의

연구에서도 원가족 건강성은 성인초기의 결혼에 대한 의

식과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나타나 부모의

결혼생활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인 가의 여부 또한 결혼의

향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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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college students

Categories Variables Frequency Percentage

Gender
Men

Women
185
242

43.3
56.7

Major

Humanities
Natural Sciences/Engineering

Social Sciences
Practical Sciences

29
205
31
157

6.9
48.6
7.3
27.2

Religion
Yes
No

172
253

40.5
59.5

Family type

Parents+children
Grandparents+parents+children

Single parent+children
Others

366
20
24
17

85.7
4.7
5.6
4.0

College year

Freshmen
Sophomore

Junior
Senior

78
125
103
120

18.3
29.3
24.2
28.2

Age Mean age: 22.8 (sd=2.14)

Expectation for future income
High

Moderate
Low

131
221
131

17.4
51.9
30.7

Parental marriage evaluation

Very happy
Quite happy

Moderately happy
Not very happy
Not happy at all

86
146
112
59
24

20.1
34.2
26.3
13.8
5.6

* The number of cases may differ because of questions not answered.

Ⅲ.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대상자는 서울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남녀 대

학생으로 대상으로 유의표집을 통해 수집하였다. 설문조

사 2016년 3월 1일∼3월 31일까지 실시하였다. 총 450부

를 배포하여 부실 기재된 자료를 제외하고 427부를 분석

대상으로 활용하였다. 이들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성

별은 ‘여학생’ 56.7%, ‘남학생’ 43.3%로 나타났으며 전공

계열은 ‘자연.공학계열’이 48.6%, ‘생활과학계열’ 27.2%,

‘사회계열’ 7.3%, ‘인문계열’ 6.9%의 순으로 나타났다. 종

교여부를 보면 종교가 ‘있음’이 40.5%, ‘없음’ 59.5%로 나

타났다. 가족형태로는 ‘부모+자녀’가 85.7%로 가장 많았

으며 다음으로 ‘한부모+자녀’의 형태가 5.6%, ‘조부모+부

모+자녀’ 형태가 4.7%의 순으로 나타났다. 대학생의 학년

구성을 보면 ‘2학년’ 29.3%, ‘4학년’ 28.2%, ‘3학년’ 24.2%

의 순이었다. 평균연령은 22.8세로 나타났다. 또한 미래의

소득에 대한 기대에 대해서는 ‘보통이다’라는 응답이 ‘보

통이다’가 51.9%로 가장 높았으며, ‘낮다’는 30.7%로 나타

났으며 ‘높다’는 17.4%로 나타나 대학생들의 미래소득기

대 수준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결혼생활

에 대한 평가는 ‘행복하다’가 34.2%, ‘보통이다’ 26.2%,

매우 행복하다 20.1% 순으로 나타났다<Table 1>.

2. 측정 도구

1) 종속변인 : 결혼의향

결혼의향의 측정은 ‘귀하는 결혼을 할 의향이 있습니

까?’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4

점으로 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결혼결정이 긍정적임을 의

미한다.

2) 독립변인

(1) 가족 가치관

가족가치관의 척도는 M. J. Cho(2010)의 도구를 본 연

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이 측정 도구는

결혼에 대한 태도에 관한 4문항, 남녀 간의 성역할에 관

한 3문항, 자녀에 관한 5문항으로 3개의 요인으로 총12개

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에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에서 ‘매우 그렇다’의 5점 범위로 리커트(Likert)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전통적인 가족가치관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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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Assessment scale and reliability coefficient

Variables Items Reliability
Dependent variable Marriage intention 1

Independent variables

Family values
Value of marriage

Gender role attitude
Value of children

12
4
3
5

.87

.86

.86

.87
Expectation of social support resources

Informal support
Formal support

12
9
3

.83

.83

.82

Control variables

Age (continuous variable)
Family type (parents+children=1, others=0)
Parental marriage evaluation (5=very happy, 4=quite happy,
3=moderately happy, 2=not happy, 1=not happy at all)
Expectation for future income (3=high, 2=moderate, 1=low)
Religion (1=yes, 0=no)

4

진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가족 가치관은

Chronbach's α=.87로 하위 영역인 결혼관은 Chronbach's α

=.86, 성역할태도는 Chronbach's α=.86, 자녀관은 Chronbach's

α=.87로 나타났다.

(2) 사회적 지지에 대한 기대

사회적 지지에 대한 기대는 J. H. Park(2015a)의 측정

도구를 본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하여 비공식적 지지 자

원에 대한 기대는 가족 지지와 가까운 타인의 지지에 대

한 기대로 공식적 지지에 대한 기대는 사회기관서비스 지

지 및 전문가 지지 자원에 대한 기대로 총 12개의 문항으

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에 대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의 1

점에서 ‘매우 그렇다’의 5점 범위로 리커트(Likert)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에 대한 기대

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사회적지지

는 Chronbach's α=.83으로, 하위 영역인 비공식적 지지는

Chronbach's α=.83으로, 공식적 지지는 Chronbach's α

=.82로 나타났다.

(3) 통제변인

통제변인으로는 남녀 대학생의 연령, 종교, 미래소득기

대, 가족형태, 부모결혼생활 평가의 5문항으로 구성하였다

<Table 2>.

3. 자료 분석

본 연구를 위해 수집된 자료는 SPSS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빈도, 백분율을 사용하였다. 남녀 대학생의 가족가치

관, 사회적 지지에 대한 기대, 결혼의향을 전반적 경향을

파악하기 위해 평균, 표준편차를 활용하였다. 남녀 대학생

이 지각하는 미래소득기대, 가족 가치관, 사회적 지지에

대한 기대, 결혼의향의 전반적 경향 및 성별 차이를 살펴

보기 위해 평균과 표준 편차, t-검증을 산정해 보았다. 여

자 대학생과 남자 대학생의 결혼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을 살펴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Ⅳ. 연구 결과

1. 대학생의 가족 가치관, 사회적 지지에 대한 기대,

결혼의향의 경향 및 성별에 따른 차이

대학생의 가족 가치관, 사회적 지지, 결혼의향을 분석

한 결과<Table 3>, 먼저 가족 가치관은 3.03점(SD=.77)으

로 중간값 3점 보다 약간 높게 나타나 다소 전통적 가족

가치관의 경향을 보였다. 하위 영역별로 살펴보면, 자녀

관, 결혼태도, 성역할태도 모두 중간 값이 3점보다 약간

높게 나타나 다소 전통적인 가족 가치관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적 지지에 대한 기대의 경우

3.64점(SD=.95)로 중간값 3점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비공

식적 지지는 3.69점(sd=.99)으로 공식적 지지는 3.47점

(SD=1.02) 나타나 비공식적 지지 자원에 대한 기대를 더

높게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의향의 경우 3.20점

(SD=1.12)로 중간 값 2.5점 보다 높게 나타나 대학생의

결혼의향은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에 따른 가족 가치관, 사회적 지지에 대한 기

대, 결혼의향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Table 3>, 가족 가치

관의 경우 하위 영역인 ‘자녀관’(p<.01), ‘결혼태도’(p<.05),

‘성역할관’(p<.01)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



가족가치관과 사회적 지지에 대한 기대가 남녀 대학생의 결혼의향에 미치는 영향

- 29 -

Table 3. Differences in family values, expectation of social support, marriage intention and gender among college students

Variables Overall
Male students Female students

t-value
M(SD) M(SD)

Family values
Overall: 3.03(.77)

Value of children 3.00(.92) 3.22(.75) 2.81(1.01) 4.54**

Marital attitude 3.06(.78) 3.17(.69) 2.97(.83) 2.60*

Gender role attitude 3.05(.96) 3.18(.83) 2.95(1.03) 2.44**

Expectation of social
support

Overall: 3.64(.95)

Informal support 3.69(.99) 4.11(.47) 3.37(1.16) 8.19***

Formal support 3.47(1.02) 3.66(.77) 3.32(1.15) 3.45**

Marriage intention 3.20(1.12) 3.20(.76) 2.83(1.21) 7.07***

*p<.05, **p<.01, ***p<.001

Table 4. Relative influence of factors predicting marriage intention in male college students

Variables
Marriage intention

Stage 1 Stage 2 Stage 3
β β β 

Control
variables

Age -.04 -.01 -.00
Religion

(1=Yes, 0=No)
.01 .02 .01

Family type
(1=parent+children, 0=others)

.09 .06 .07

Expectation for future income
(3=high, 2=moderate, 1=low)

.26*** .19* .18*

Parental marriage evaluation .13 .09 .08

Independent
variables

Family values
Value of children
Marital attitude

Gender role attitude

.24**

.02

.08

.24**

.01

.08

Expectation of social support
Informal support
Formal support

.14

.01

Constant 2.85 1.80 1.04
Adjusted R2 .078 .125 .135

F value 4.13** 4.23*** 3.79***

DW 2.01 1.98 1.98
VIF 1.01~1.04 1.04~1.95 1.04~2.02

*p<.05, **p<.01, ***p<.001

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자 대학생이 여자대학생 보다

자녀관, 결혼태도, 성역할관이 모두 전통적인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적 지지에 대한 기대에서도 비

공식적 지지 자원(p<.001), 공식적 지지 자원(p<.001) 모두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 남자 대학생이

여자 대학생보다 비공식적 지지에 대한 기대와 공식적 지

지 자원에 대한 기대를 더 높게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결혼의향의 경우에서도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결혼에 대한 의사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p<.001).

2. 대학생의 결혼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 남자 대학생의 결혼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남자 대학생의 결혼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파악

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위계적 회귀분

석을 실시하기에 앞서 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DW계수, VIF를 산출하였다. 그 결

과 독립변인들의 DW계수는 각각 2.01, 1.98, 1.98로 2에

가깝게 나타났으며 VIF 값은 모두 3이하로 나타나 다중

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이 중 불연속변수인 가족형태, 종교는

가변수(dummy variable) 처리하였다. 1단계에는 통제변

인인 연령, 종교, 가족형태, 미래소득기대, 부모결혼생활평

가를 투입하여 분석하였고 2단계에서는 가족 가치관의 하

위 영역인 자녀관, 결혼태도, 성역할관을 3단계에서는 사

회적지지 자원에 대한 기대의 하위영역인 비공식적지지와

공식적지지 변인을 투입하였다.

1단계에서의 통제변수을 투입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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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Relative influence of factors predicting marriage intention in female college students

Variables
Marriage intention

B β B β B β 

Control variables

Age .18 .23*** .16 .22*** .10 .13**

Religion
(1=Yes, 0=No)

-.18 -.07 -.17 -.07 -.19 -.08

Family type
(1=parent+children, 0=others)

.28 .05 .08 .10 .12 .10

Expectation for future income
(3=high, 2=moderate, 1=low)

-.43 -.30*** -.35 -.23** -.30 -.19**

Parental marriage evaluation .49 .35*** .41 .30*** .08 .09

Independent
variables

Family values
Value of children
Marital attitude

Gender role attitude

.37

.13

.08

.31**

.09

.07

.10

.19

.04

.06
.13*

.03

Expectation of social support
Informal support
Formal support

.43

.04
.25***

.04

Constant 1.14 1.64 2.69
Adjusted R2 .320 .360 .587

F값 23.52*** 17.50*** 34.09***

DW 1.81 1.71 1.81
VIF 1.02~1.08 1.04~2.96 1.05~2.00

*p<.05, **p<.01, ***p<.001

게 나타난 변인은 ‘미래소득기대’(β=.26, p<.001)으로 결혼

의향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Adjusted R2은 0.078로

이 변인들은 결혼의향 변량의 7.8%를 설명하였다(F=4.13,

p<.01). 즉, 남자 대학생의 경우 미래소득기대감이 높을수

록 결혼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2단계에서

가족가치관을 하위요인별로 투입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

한 결과 ‘미래소득기대’(β=.19, p<.05), 가족가치관의 하위

영역인 ‘자녀관’(β=.24, p<.01)이 결혼의향에 유의한 영향

을 미쳤으며 Adjusted R2은 0.125로 2단계에서 설명력은

1단계 보다 4.7%p 증가하여 이 변인들은 결혼의향 변량의

12.5%를 설명하였다(F=4.23, p<.001). 즉, 미래소득기대가

높을수록 그리고 전통적 자녀관 의식이 높을수록 남자 대

학생의 결혼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단계에서는 통제변인, 가족 가치관, 사회적지지에 대한

기대 하위요인별로 투입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미래소득기대’(β=.18, p<.05), ‘자녀관’(β=.24, p<.01)이 결

혼의향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Adjusted R2은 0.135로

3단계에서 설명력은 2단계 보다 1.0%p 증가하여 이 변인

들은 결혼의향 변량의 13.5%를 설명하였다(F=3.79, p<.001).

즉, 남자 대학생의 가족 가치관 중 자녀관이 전통적일수록

그리고 미래소득기대가 높을수록 결혼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남자 대학생의 결혼의향에 가장 영

향력 있는 변인은 자녀관으로 나타났다.

2) 여자 대학생의 결혼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여자 대학생의 결혼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파악

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독립

변인들의 DW계수는 각각 1.81, 1.71, 1.81로 2에 가깝게

나타났으며 VIF 값은 모두 3이하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는<Table 5>와

같다.

1단계에서의 통제변인인 연령, 종교, 가족형태, 미래소득

기대, 부모결혼생활평가를 투입하여 분석하였고 ‘연령’(β

=.23, p<.001), ‘가족형태’(β=.15, p<.01), ‘미래소득기대’(β

=-30, p<.001), ‘부모결혼생활평가’(β=.35, p<.001)에서 결

혼의향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Adjusted R2은 0.320으로

이 변인들은 결혼의향 변량의 32.0%를 설명하였다(F=23.52,

p<.001). 즉, 여자 대학생의 경우, 연령이 높을수록 가족형

태가 부모+자녀로 이루어진 형태일 때, 미래소득기대가 낮

을수록, 그리고 부모결혼생활을 행복하다고 느낄수록 결혼

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2단계에서 통제변인, 가족 가치관을 각각 하위

요인별로 투입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연령’(β

=.22, p<.001), ‘미래소득기대’(β=-.23, p<.01), ‘부모결혼생

활평가’(β=.30, p<.001), ‘자녀관’(β=.31, p<.001)이 결혼의

향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Adjusted R2은 0.360로 2단

계에서 설명력은 1단계 보다 4.0%p 증가하여 이 변인들은

결혼의향 변량의 36.70를 설명하였다(F=17.50,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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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여자 대학생의 연령이 높을수록, 미래소득기대가 낮을

수록, 부모결혼생활에 대한 평가가 높을수록 그리고 자녀

관이 전통적일수록 결혼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단계에서는 통제변인, 가족 가치관, 사회적지지에 대

한 기대를 각각 하위요인별로 투입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연령’(β=.13, p<.05), ‘미래소득기대’(β=-.19,

p<.01), ‘결혼태도’(β=.13, p<.05), ‘비공식적 지지’(β=.25,

p<.001)가 결혼의향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Adjusted

R2은 0.587로 3단계에서 설명력은 2단계 보다 22.7%p 증

가하여 이 변인들은 결혼의향 변량의 58.7%를 설명하였

다(F=34.09, p<.001). 즉, 여자 대학생의 연령이 높을수록,

미래소득기대가 낮을수록, 결혼에 대한 태도가 전통적일

수록, 그리고 비공식적 지지에 대한 기대 수준이 높을수

록 결혼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여자

대학생의 결혼의향에 가장 영향력 있는 변인으로는 비공

식적 지지로 나타났다.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결혼의향, 가족가

치관, 사회적 지지의 기대에 대한 일반적 경향과 남녀의

차이를 살펴보고, 남녀 대학생의 결혼의향에 영향을 미치

는 변인을 파악하고자 하는데 있다. 이 연구는 앞으로 새

로운 가족을 형성하고 준비해야 할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결혼을 결정하는데 유용할 수 있는 정책적·실천적 개입을

파악해 본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고 본다. 이를 위해

서울시내 대학에 재학 중인 남녀 대학생을 연구자와 보조

연구원이 자료를 수집하여 연구결과 및 결론을 도출하였

다. 본 연구의 결론 및 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를 통해 남녀 대학생의 가족 가치관, 사

회적 지지에 대한 기대, 결혼의향의 경향을 살펴본 결과

먼저 가족가치관의 경우 하위 영역인 자녀관, 결혼관, 성

역할태도에서 다소 전통적인 가족가치관의 경향을 나타냈

다. 또한 남녀 대학생들의 사회적 지지에 대한 기대 역시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결혼의향 또한 다소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특성은 성별간의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즉, 남자 대학생이 여자 대학생 보다 자녀

관, 결혼태도, 성역할 태도 모두 전통적인 경향이 높은 것

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적 지지에 대한 기대, 결혼의향 모

두 남자 대학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

는 남성이 여성보다 결혼의향이 높다는 다수의 연구들

(S-K, Koh & S. Auh, 2013; J. B. Kim, 2013; N. Y.

Joo, 2012; E. Y. Hong, 2011)와 일치한 결과로 남자 대

학생들의 경우도 결혼의 보상을 더 높게 지각하며, 여자

대학생의 경우 결혼의 비용을 더 높게 인식하여 결혼의

부정적 측면을 더 크게 지각하고 있음을 입증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본 연구에서도 가족가치관은 남

성은 긍정적, 전통적, 보수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는

선행연구들을(S. H. Moon, 2012; N. Y. Joo, 2012) 지지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에 대

한 기대에서도 남자 대학생이 여자 대학생 보다 더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남아가 여아보다 더욱 넓은 사회적인 관

계망을 갖으며, 가정 밖의 외부환경의 사회적 자원을 보

다 잘 이용함으로써 사회적 지지를 더 높게 지각한다고

보고한 연구(B. K. Bryant, 1985)와 일치한 결과이나 반면

에 여아가 남아보다 사회적 지지를 더 높게 지각한다는

연구(Y. K, Song, 2006)와는 다른 결과를 나타냈다.

둘째, 남녀 대학생의 결혼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남자 대학생의 결혼의향에는 남자 대학생의

가족 가치관 중 자녀관이 전통적일수록 그리고 미래소득

의 기대가 높을수록 결혼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남자 대학생의 결혼의향에 가장 영향력 있는

변인은 자녀관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남자 대학생들

의 결혼의향에는 자녀에 대한 가치가 매우 큰 것으로 확

인할 수 있었다. 즉, 남자 대학생들의 경우 결혼에서의 재

생산 기능 및 자녀의 필요성에 공감할수록 결혼의향이 높

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여자 대학생의 경우 비공식

적 지지에 대한 기대 수준이 높을수록 미래 소득에 대한

기대가 낮을수록 그리고 결혼에 대한 태도가 전통적일수

록, 연령이 높을수록 결혼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여자 대학생의 결혼의향에 가장 영향력 있는

변인으로는 비공식적 지지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대

부분의 여자 대학생은 결혼 후에도 맞벌이를 원할 것이

며, 일․가정 양립을 돕는 가족의 사회적 지지에 대한 기

대는 여학생들의 장래 결혼을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동

기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된다.

본 연구를 통해 남녀 대학생 모두 미래소득기대가 결혼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나타난 반면 미래소득기대

가 결혼의향에 미치는 관계는 정반대로 나타났다. 즉, 남

자 대학생의 경우 미래소득에 대한 기대가 높을수록 결혼

의향이 높았으며, 반면에 여학생의 경우 미래소득에 대한

기대가 낮을수록 결혼의향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 역시

여자 대학생들의 경우 미래소득에 대한 기대가 높을수록

결혼과 함께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노동시장에서의 기회

비용이 높아지기 때문에 결혼의향에 대하여 부정적 태도

를 보이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성별에 따른 이상의

변수들의 차별적인 효과는 미혼에서 결혼으로 이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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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과 동기가 성에 따라 다르게 작동함을 의미한다. 따

라서 결혼에 관한 이론적 논의와 경험적 연구에서 이러한

남녀 간 차별성 및 공통성이 반영될 필요성이 있음을 시

사한다.

마지막으로 정책적 제언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를 통해 확인된 성별간의 가치관의 차이

나 사회적지지 수준의 차이를 비롯한 결혼의향의 차이는

가족 및 사회에서의 갈등을 유발하며 결과적으로 결혼과

가족제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성별간의 차이는 후

속 연구를 통해서도 원인 및 영향에 대한 지속적으로 검

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와 더불어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의 해결을 단순히

경제적 차원에서만 접근하기 보다는 청년층의 가치관 변

화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총체적인 사회적

지원 체계의 구축이 요청된다. 구체적으로 대학교를 비롯

하여 지자체 및 공공기관, 언론매체가 중심이 되어 출산·

양육부담이 여성에 전가되지 않는 성평등적·가족친화적

사회문화 조성을 위한 사회교육의 보급을 위한 정책적 지

원이 절실하다.

둘째, 본 연구를 통해 결혼의향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

이고 있는 경향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기존의 연구에서도

(A, R. Won, 2015) 결혼의향은 대체로 높게 나타나고 있

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나라의 혼인율은 매우 저조

하게 나타나고 있다(Statistics Korea, 2014). 이를 볼 때,

한국사회가 결혼의 당위성을 강조한 과거 전통사회의 규

범적 가치관이 여전히 현대까지 영향력을 가짐에 따라 미

혼남녀가 결혼의향에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수 있으나,

실제적 결혼선택에 있어서는 사회·경제적 상황과 같은 현

실적 측면과 복잡한 다른 요소들이 결혼에 적극적일 수

없는 상황으로 나타난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미혼남녀

들의 긍정적인 결혼의향이 실제 결혼으로 이어지기 위해

서는 결혼의 현실을 반영하는 측면을 고려함으로써 이들

의 결혼진입이 유리하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서는 성인기 초기부터의 결혼준비교육을 비롯한 결혼정책

전반에 대한 변화 및 근본적인 대책 모색이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에서 결혼의향과 관련해서 남학생에 비해

서 여학생의 결혼의향이 낮은 것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러한 결과 역시 일․가정 양립을 위한 가족친화적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한다고 본다. 육아휴직제나 유연근

무제, 남성육아휴직 할당제 활용에 있어서 남성들의 적극

적인 선택이 이루질 수 있도록 가족친화적 기업문화의 조

성 및 확대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제안한다. 특히 기업의

장시간 노동체제는 취업여성이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것

을 매우 어렵게 하며, 결혼과 함께 여성으로 하여금 노동

시장의 참여를 포기시키기도 한다. 이러한 현실은 미혼여

성의 결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갖게 한다. 따라서 여성

취업의 증대와 함께 건강한 사회, 국가로 진입하기 위해

서는 현재의 장시간 노동체제의 기업문화로부터 탈피하도

록 노력하는 가족친화환경의 조성은 중요한 정책적 아젠

다로 부상해야 한다(J. H. Park & Y. H. Kim, 2012).

셋째, 자녀돌봄에 대한 사회적 지지는 미혼자들의 결혼

의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여성들의 경우 자녀양

육으로 인해 경력 단절을 경험할 수 있기에 자녀돌봄에

대한 사회적 지지자원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공공부문의 돌봄지원의 서비스는 양적인

면에서나 질적인 면에서 맞벌이 부부들의 요구를 충족시

키기에 충분하지 못한 상황이다. 취업가족 자녀의 일상

전반에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부모의 직장과 물리

적 근접거리 안에서의 돌봄자, 아동, 부모, 지역자원 등의

돌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적 지원을 마련

해야 할 것이다.

넷째, 안정된 경제생활과 예측 가능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청년실업 및 비정규직 문제의 개선을 위한 국

가적 노력이 집중되어야 할 것이다. 결혼율의 저하는 단

지 개인의 선택이 아닌 저출산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는

국가적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가족정책 및 결혼정책이

보다 강력하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주거마련과 관련해서 우리나라의 경우 젊은 신혼부

부들의 경우 주거마련에 대한 주택보유 의식이 일반가구 보

다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2015). 이에 주거 마련의 기회 여부는 청년

층의 결혼의향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다. 더욱이

우리사회에서는 부모로부터의 경제적 지원 없이는 주거 마

련이 매우 어렵고 자녀의 결혼시기가 더욱 늦어질 수 있다

(S. Y. Im & J. H. Park, 2014; S-K, Koh, 2012). 따라서

신혼부부들을 위한 주거안정화 정책이 보다 적극적으로 추

진되어야 할 것이다.

본연구와 관련한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가치관, 사회적지지, 결혼의향에 대한 타당한

개념설정과 측정도구의 정교화를 통해 결혼의향의 영향

요인의 인과관계 규명이 명확히 이루어질 수 있길 기대한

다. 측정문항의 내용을 어떻게 구성하는가에 대한 다양한

결과들이 도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서울 소재하고

있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결혼의향을 분석하였기 때문에

대학생 전체로 일반화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후속연구

는 더욱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일반화에 접근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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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한 표집대상 선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우리 사

회의 예비결혼세대인 미혼 청년층 대학생들에게 본 연구

에서 도출된 결과를 결혼준비교육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

공할 수 있다면, 향후 결혼율의 상승 및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데 유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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